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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re are many common things between Chinese culture 

and Korean culture, for example, the two countries have used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as the tool for teaching their children 

for Chinese character.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e grammar between 

Korean language and Chinese language is distinctively different, and the translation on the language must be different. Recently, 

some of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was made both on Korean pronunciation (Kim, 2023) and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n Korean grammar (Park et al., 2021).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千字文) in 

Korea (Han, 1583). The meaning of Tcheonzamun (千字文) is the thousand(千) character(字) essay(文).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cheonzamun translation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is study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he Tcheonzamun poem of (Tcheonzamun 385th-400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The Rosario of my father Ilsoo Joseph (Tcheonzamun 385th-400th)’. <Number in Tcheonzamu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385-388 性

(Seong) 靜(Zeong) 情(Zeong) 逸((il). My husband! When there is no stress from the outside, for example, from other persons, 

the sentiment(情) of the person will be comfortable(逸). My husband! Then, the inner part, in other words, the spirit(性) of 

the person will be calm(靜)! 389-392 心(Sim) 動(Dong) 神(Sin) 疲(Pi). My husband! No, it is not so! It is opposite! When 

the spirit(神) of the person will be hurt(疲), the heart(心) of the person will be tired(動) soon. The author thinks that the spir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sentiment. 393-396 守(Su) 眞(Zin) 志(Zi) 滿(Man). My husband! In order to escape from your 

pitiful condition described above, what is the good solution? Please keep your opinion(志) strictly! And, your thought will be 

full(滿) of your mind! My husband! Then, you can maintain(守) your original condition healthily(眞)! 397-400 逐(Tchug) 物

(Mul) 意(Eui) 移(i). My husband! If you change(移) often your decision(意), you will think the fortune(物) as the more 

important thing, then, you will take the thing by your force(逐)… It is ‘The Rosario of my father Ilsoo Joseph’. 

Keywords: The Rosario of My Father Ilsoo Joseph (Tcheonzamun 385th-40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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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re are many common things between Chinese culture 

and Korean culture, for example, the two countries have used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as the tool for teaching their 

children for Chinese character.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e grammar 

between Korean language and Chinese language is distinctively different, and the translation on the language must be 

different. Recently, some of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was made both on Korean pronunciation (Kim, 2023) and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n Korean grammar (Park et al., 2021). 

 

MATERIALS AND METHOD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千字文 ) in Korea (Han, 1583). The meaning of 

Tcheonzamun(千字文 ) is the thousand(千 ) character(字) essay(文 ).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cheonzamun 

translation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first one is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Kim, 2023). 

The second one is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In the present 

study, the second method was utilized. The range of this work is sixteen letters of Tcheonzamun (Tcheonzamun 385th-

400th). 

 

RESULTS AND DISCUSSIO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is study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he Tcheonzamun poem of (Tcheonzamun 385th-400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The Rosario of my father Ilsoo Joseph 

(Tcheonzamun 385th-400th)’. 

 

<Number in Tcheonzamun(the thousand character essay).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385-388 性(Seong) 靜(Zeong) 情(Zeong) 逸((il). 

My husband! When there is no stress from the outside, for example, from other persons, the sentiment(情) of the 

person will be comfortable(逸). My husband! Then, the inner part, in other words, the spirit(性) of the person will be calm(

靜)! 

 

389-392 心(Sim) 動(Dong) 神(Sin) 疲(Pi). 

My husband! No, it is not so! It is opposite! When the spirit(神) of the person will be hurt(疲), the heart(心) of 

the person will be tired(動) soon. 

 

The author thinks that the spir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sentiment. 

 

393-396 守(Su) 眞(Zin) 志(Zi) 滿(Man). 

My husband! In order to escape from your pitiful condition described above, what is the good solution? Please 

keep your opinion(志) strictly! And, your thought will be full(滿) of your mind! My husband! Then, you can maintain(守

) your original condition healthily(眞)! 

 

397-400 逐(Tchug) 物(Mul) 意(Eui) 移(i). 

My husband! If you change(移) often your decision(意), you will think the fortune(物) as the more important 

thing, then, you will take the thing by your force(逐)… 

 

It is ‘The Rosario of my father Ilsoo Joseph’. 

 

The following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17 October 2013. 

 

사랑은 받고 주는 것! (7) – 우리 일수요셉 아부지의 묵주알 

54(7) 사랑은 받고 주는 것! 이 글을 김일수 요셉 아부지와 김보화 엄니와 박영학 아부지와 김희례 사라 엄니에게 

드립니다…7) 가야마 료오세이(佳山良正) 선생님; 가야마 선생님은 저를 일본에 불러주셨고, 학생들과 일본 

선생님들과 싸움박질만 하고 있던 저를 잘 다둑거려 주셨습니다. 어느날 가야마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군, 자네는 이곳 선생 두 사람에게 ‘선생님’ 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 씨’라고 부른다면서?” 제가, “네!”라고 

대답하자, 선생님은 “그러면 안되지.”라고 저를 다독거려 주셨어요. 일본처럼 대학 선생의 권위가 높은 곳에서 

저만 손해봤겠지요. 계속해서 그 선생들에게 대들어봤자요. 우리 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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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 성모 마리아님과 성 요셉님 우리 가정의 은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김 상덕 아오스딩과 박 현희 

레지나 부부 드립니다, 2012년 9월 8일. 62 우리 일수요셉 아부지의 묵주알.....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12년 10월 

1일. 천자문은 멋진 글입니다. 아름답기도 하고요. 이 글은 1000자문에서 385-400 번째 글입니다. (성정정일) 性

(`) 靜(`) 情(/) 逸(`). 사람이 밖에서 부터 오는 자극을(情) 거의 받지 않아 편안해지면(逸) 그 사람 마음 속 생각도(

性) 조용해진다고요(靜)? [좋지 않은 것이지요. 저 김 아오스딩도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몸이 많이 지치게 되는 

경험을 가끔씩 합니다.] (심동신피) 心(-) 動(`) 神(/) 疲(/). 아니지요! 거꾸로지요! 마음이나 주의력이(神) 지쳐서 

상하게 되면(疲) 네, 심장이 가슴이(心) 통통 뛰면서 울렁거리면서 몸도 피곤한 상태로 됩니다(動). [첫째 줄과 둘째 

줄의 두줄이 서로 반대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줄은 편안한 몸 상태가 마음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둘째줄은 마음이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진지만) 守(V) 眞(-) 志

(`) 滿(V). (둘째줄 뒷 부분의 ‘마음이 지쳐서 상하게 되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을 하려고 뜻을 

굳게 정하고(志) 그 뜻이 당신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으면(滿) 그때에 당신 원래의 모습을(眞) 그대로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守). [우리집에서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제 아내 현희 레지나는, 주일 미사 나가기를 머뭇거리는 

우리 다섯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1 주일에 한번만 나가, 성당에!” 추석이어서 집에 온 아들이 

엊그제는(2012년 9월 29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비젼이 필요해요.” 라고요. 20대 후반인 우리 아들에게는 

목표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제게는 뜻밖이었고, 아들에게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서 더 

반가왔습니다. 우리 큰딸 지은 아가다에게 제가 묻습니다. “지은아, 비젼이 우리말로 뭐야?” 지은이는 “구상, 미래 

계획이요.”라고 대답합니다. 지금(2012년 10월 1일) 프랑스에 나가 있는 지아안나와 로사, 중 3인 소화데레사도 

그런 ‘미래 계획’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축물의이) 逐(/) 物(`) 意(`) 移(/). (둘째 줄 앞 부분의 ‘심장이 통통 뛰면서 몸도 피곤한 상태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이나 주장이(意) 자주 바뀌게 되면(移) 자신도 모르게 물건이나 재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物) 그 물건 뒤를 쫒아가 빼앗고는 내것으로 만들게 되어버리지요(逐). [우리 일수 요셉 아부지는 1998년 

5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세(죽음이 가까운 분에게 드리는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부지 염과 입관을 해드리러 광주 우산동 천주교회 위령봉사회 임원이었던 둘째 처남 돈식 

도비아 형님과 임원들이 와주었어요. “둘째 처남 지금도 고맙습니다!“ 그날 아부지 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위령봉사회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드님이 오래 지니고 있는 묵주가 있으면 아버님 손에 

걸어드리시지요.”라고요. 아부지는 따로 갖고 계신 묵주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는 대학 

4학년이던 1980년부터 갖고 있던 묵주알이 있었어요. 뜻밖에도 제 마음 속에 “이 아까운 묵주알을 아버지께 걸어 

드리고 싶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떠올라, 결국 다른 묵주를 걸어드리고 아부지의 입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부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십사, 오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2012 년 9 월 28 일) 집에서 그 

달(2010년 10월호)의 경향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 맨끝에 있는 글 제목은 ‘아버지의 묵주는 내 마음의 

법’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인데, 10 여년 전쯤에 그분 아버님이 어느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묵주를 그 아들에게 선물해주셨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경향잡지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일수 요셉 아부지한테 걸어드리지 않았던 묵주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부지한테 걸어드려야 할 

묵주알이었는데요. 저는 그 묵주알을 그 다음 다음해인 2000 년에 이곳 대전으로 이사오면서 이삿짐 속에서 

잃어버렸어요. ‘우리 일수 요셉 아부지의 묵주알’을요. “아부지, 미안해라우! 내가 잘못했구만이라우..., 아부지!” 

앞에 쓴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에서처럼 그때 저는 그런 ‘비젼‘이 없었어요! 우리 일수 요셉 아부지가 비록 신자 

생활을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아부지는 저보다 훨씬 더 멋진 ‘신자‘임에 틀림없다는, 그런 ‘앞을 바라보는 

눈(비젼)‘이 제게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부끄러워 하고 있습니다!] 현희와 저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오며, 아멘! 김 상덕 아오스딩과 박 현희 레지나 부부 씁니다, 2013년 10월 17일. 

 

The them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397-400 逐(Tchug) 物(Mul) 意(Eui) 移(i). 

My husband! If you change(移) often your decision(意), you will think the fortune(物) as the more important 

thing, then, you will take the thing by your force(逐)… It is ‘The Rosario of my father Ilsoo Joseph’.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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